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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� “한끼의�식사,� 두잔의�커피로�선한�인재를�만듭니다”�

� � � -� 첫� 기부자로�김정한�학생처장(농생대�교수)� 참여�

� � � -� 온·오프라인�이벤트� “기부는� � 다”� 개최

○ 서울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아 소액모금캠페인 「만×만한 기부」를 시행한다. 
이 캠페인은 매월 1만원을 기부하는 1만명의 정기 후원자를 발굴하고, 서울대 
저소득층 학생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‘선한 인재 장학금’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. 

○ 지난해 9월 1일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릴레이 모금캠페인 「선한 인재 이
어달리기」의 성공을 이어갈 이번 「만만한 기부」 캠페인의 첫 기부자로는 서울
대 김정한 학생처장(농생대 교수, 농화학 졸업) 학생처장이 참여했다.

○ 김정한 학생처장은 “평소에도 소액기부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왔는데 마침 이번 
캠페인이 진행돼 참여할 수 있어 기쁘고 자랑스럽다”며 “현재 시행 중인 ‘천원
의 식사’처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선한인재 장학금을 위한 캠페인 취
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   * 천원의 식사: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생회관에서 아침과 저녁식사를 
천원에 먹을 수 있는 제도

○ 이에 서울대는 캠페인 홍보와 안내를 위해 5월 30일(월)부터 온라인에서 ‘기부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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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�제목:� ‘매월�만명의�만원’이�모이면?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서울대「만×만한�기부」�소액모금캠페인�시행� � 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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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’ 이벤트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. 기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
되는 이번 이벤트는 서울대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://www.snu.or.kr 에서 기부
에 대한 평소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로 적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 6월 7
일(화)까지 진행된다. 진행중인 이벤트에는 ‘기부는 달(月)달(月)하다’, ‘기부는 
부메랑이다’ 등 참가자들의 재치 있는 메시지로 세대를 아우르는 서울대 구성
원과 동문들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.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다양한 경
품을 제공할 예정이다.

○ 5월 31일(화) 관악캠퍼스 학생회관에서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‘기부는  
다’ 이벤트를 개최했다. 이번 행사에 참가한 서울대 서나현(생명공학부 16입) 학
생은 “평소 멀게만 느껴진 기부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부를 좀 더 가깝게 느끼며 
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”고 밝혔다.    

○ 특히 이번 「만만한 기부」 캠페인은 소액의 기부로도 큰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
수 있도록 ‘쉽고 재미있는 기부’를 주제로 진행되며, 누구나 간편하게 참여할 
수 있도록 온라인, 모바일, 문자참여 등 기부방법을 확대개편했다. 캠페인은 평
상시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만원의 의미를 ‘한끼 식사, 두잔의 커피’로 상징해 
구성했으며, 매월 1/3/5/10만원 등을 꾸준히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
다. 또한 기부에 참여하면 누구나 서울대 후원자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
「만만한 기부」 전용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다.  

○ 서울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금캠페인을 통해 ‘선한 인재 장학금’의 재원을 
마련할 예정이며, 이렇게 모금되는 생활비 장학금은 가계소득 1분위 이하(기초
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학생 850여명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된다.


